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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0년 5월 2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생활소비급실진흥과 과  장 신우식(044-201-2271),  사무관 김남주(2285) / 제공일: 5월 26일(총 3매)

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전수점검 등 관리 강화!

[연합뉴스 5.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해당 직매장에 대하여 aT, 전북도청 등이 현장 확인(5.7) 후

공판장에서 납품받은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시정조치

하였으며

-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식품부, 지자체, aT 등이 협업하여

오는 7월까지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

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
○ 5월 26일 연합뉴스 <못믿을 로컬푸드... 전주농협 매장 4곳 중

3곳 ‘가짜’ 팔다가 적발>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

설명 드립니다.

 

언론 보도내용

□ 전북 전주농협이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치된

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

드러남

□ 전주농협은 이같은 취급품목 위반행위가 확인돼 관리책임이 있는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로부터 주의 처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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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주농협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해 온 농업인은 “일반 농산물을

마치 로컬푸드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.”고 지적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와 전북도청 등 합동으로 현장을

방문(5.7)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서 지역농산물·직거래

농산물이 아닌 공판장에서 납품받은 농산물을 판매 중인 것을

확인하였습니다.

ㅇ 다만, 직매장 내 로컬푸드가 부족한 경우 일반 농산물을 판매

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

(사진 참고)

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서 공판장에서 구입한

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정부 지원 ‘직매장 사후관리지침’, ‘농협

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침’과 맞지 않아 공판장 농산물을

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.

□ 농식품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

계획입니다.

ㅇ 오는 7월까지 농식품부, 지자체, aT 등이 협업하여 전국 로컬

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

ㅇ 점겸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정부지원 직매장은 삼진아웃(1차

‘주의’, 2차 ‘경고’, 3차 ‘보조금 환수’)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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